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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어느 여인의 고백 ]
고3기말고사 생물 시험문제 가운데‘위창자관의 

가장 아래쪽에 있는 구멍은?’이란 문제가 있었습니

다. 다들 아시겠지만 정답은‘항문’입니다.

그런데 왜 흔하게 쓰는 단어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

날 때가 있잖아요.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생각이 

안 나길래 한 문제라도 맞춰보겠다는 욕심에‘똥구

멍’이라고 썼지요 (정말 항문이라는 단어는 끝내 떠

오르지 않았어요). 

시험이 끝나고 그제서야 친구들이 웅성거리는 소

리에‘항문’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

지요. 

뒤에서 뚱뚱한 제 친구가 뛰어오면서 

“야, 썼냐? 주관식 10번 말야.” 

“못 썼어.” 

“나도 생각이 안 나서 못 썼어.” 

그런데 저 같은 친구들이 몇 명 되더군요. 

생물 선생님께서는‘항문’이외에는 다 틀리게 한다

고 발표를 했지요.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

요. 한 문제를 더  맞느냐 틀리느냐에 내신 등급이 달

라지는데……

그래서 울먹이는 척하면서 생물 선생님께 달려갔

지요. 

“선생님!!‘똥구멍’도 맞게 해주세요.‘항문’은 한

자어지만‘똥구멍’은 순 우리말이잖아요. 제발 맞게 

해주세요.” 

제 울음 공세, 그리고 우리 나라 말을 사랑해야 한

유머

다고 박박 우기는 저한테 선생님은 반쯤은 넘어가 계

셨고 옆에서 국어 선생님께서도 거들어 주신 덕분에 

생물 선생님은‘똥구멍’까지는 맞게 해 주시겠다고 

말씀하셨죠. 

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내게 친구가 

물었죠. 

“맞게 해 줬어?”

“당연하지!!” 

갑자기 친구 얼굴이 벌개지더니 내 손을 잡고 생물

선생님께 달려갔어요. 

“선생님!!‘똥구멍’도 맞다면서요?” 

“그런데?” 

“저도 맞게 해 주세요!” 

그 친구의 답안지를 봤더니 글쎄 히히히‘똥꾸녕’

이라고 써 있는 거였어요. 

“선생님. 저희 집에서는요. 똥구멍을 똥꾸녕이라고 

해요. 저희 부모님은 경상도 분이셔서 똥구멍이라고 

하시질 않는데요. 어쨌든 의미는 통하잖아요.” 

생물 선생님께서는 그건 사투리라서 안 된다고, 또 

옆에 계신 국어 선생님께서도‘그건 좀……’이런 표

정을 지었어요. 그러자 흥분한 제 친구는 이건 생물

시험이지 국어 시험은 아니지 않냐고 박박 우겼지요. 

닭똥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예요. 

선생님께서는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마치 제 

친구는 승리나 한 듯이 교실로 의기양양 하게 돌아

왔지요. 그러자 갑자기 몇 명 친구들이 우르르 교무

실로 가는 거였어요. 그 친구들이 쓴 답은 이런 거였

답니다. 

‘똥꾸녘’,‘똥꾸녁’,‘똥꾸’……등등. 

생물 선생님께서는 근1주일 가량을 똥구멍에 시달

려야 했답니다. 결국은 다 틀리게 하고‘항문’과‘똥

구멍’만 정답으로 인정했답니다. 

그런데 친구들 중 한 명은 생물 선생님께 항의도 못

하고 쓴 웃음만 지었답니다. 

그 친구가 쓴 답은…… 

‘똥꼬’였답니다.

[친구를 초대한 이유]
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. 

“여보, 나 저녁 식사에 친구를 초대했어.” 

남편의 말을 들은 아내는 흥분해 따졌다.

“뭐라고요? 당신 미쳤어요? 집안은 엉망이고, 장도 

안 봤고, 설거지도 안 한 데다 특별한 음식을 장만할 

기분도 아니라고요!”

“잘 알고 있어.”

“그럼 왜 친구를 초대한 건데요?”

남편이 시큰둥하게 대답했다.

“이 바보 녀석이 결혼을 하겠다지 뭐야.”

이랴!  달려라~~

★ 깔깔 포토


